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	저렴해진 배추 값, 올해 김장은 직접!
이마트, 김장준비 한 번에…김장 올인원 행사
- 11/12~18, 배추 1망 3,485원, 재료는 최대 50% 할인 

	□ 배추 작년보다 30% 이상 저렴, e머니 적립, 천수무∙다발무∙알타리무도 싸게
□ 가격경쟁력 앞세워 줄어든 김장비용 체감 높이고, 쇼핑 편의성으로 김장수요 공략
□ 양념 최대 50%↓, 부재료용품∙관련 먹거리까지 이마트에서 모든 김장 준비



"배추 3포기 1망이 3,485원! 지난해 김장 시즌보다 30% 이상 저렴하게"

이마트가 낮아진 김장 비용을 소비자들이 체감하고, 한 곳에서 모든 김장 관련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김장 올인원 행사를 진행한다.

12일(목)부터 18일(수)까지 배추, 다발무, 마늘, 쪽파, 생굴 등 김장재료를 비롯해 김치통 등 김장용품, 수육용 돈육 등 관련 먹거리까지 한 곳에서 구매할 수 있다.

대표적으로 배추(망/3입)을 3,688원, 행사카드 결제 시 5% 할인한 3,485원에 판매한다. 지난해 행사가 5,586원 대비 37% 저렴한 가격으로, 지난해 3포기 비용으로 올해는 4포기 이상을 구매할 수 있게 된 것이다.
· 행사카드: 이마트e카드, 삼성, KB국민, 신한, 현대, 비씨, NH농협 등, 세부사항 점내 고지물 참고

이마트 회원이거나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매장에서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e머니도 1망당 500점 적립된다. e머니는 구매 다음 날부터 14일간 사용할 수 있다.

아삭한 식감으로 동치미, 석박지 등으로 쓰는 천수무(단/7~9입)는 행사가 5,481원, 다발무(단/5~6입)는 4,480원, 알타리무(단/1.5kg내외)는 2,583원에 판매한다. 천수무, 다발무, 알타리무 역시 지난해와 비교해 10~30%가량 저렴한 가격이다.

올해는 지난해보다 작황이 나아지면서 김장비용이 지난해보다 낮아졌다. 10월 하순 기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서 조사한 김장 비용(4인가구 기준)은 전년 및 평년보다 각각 4%, 5% 내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한 농촌경제연구원 ‘2026년 소비자 김장 의향 및 주요 채소류 공급전망’에 따르면 10월 배추 도매가격(상품)은 10kg당 7,444원으로 지난해 8,405원 대비 11% 가량 하락했다. 

그럼에도 같은 조사에서 소비자들의 김장 의향은 지난해와 비슷하거나 소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. 

이마트는 대대적인 김장 행사를 통해 비용 부담을 낮추고, 편리하게 김장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보다 많은 소비자들이 김장에 참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.

배추와 무뿐 아니라 핵심 김장재료도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다. 

겉절이, 깍두기, 보쌈김치 등 다양한 김치용 ‘새미네 양념’ 전 품목을 2개 이상 구매 시 50% 할인한 2,980원~3,180원에, 국산 생굴(250g)은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30% 할인한 5,796원에 판매하고, 김장통 12종도 신세계포인트 적립 시 20%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. 

이외에도 김장김치와 함께 즐기기 위해 보쌈용 돈육을 많이 찾는 만큼 국내산 냉장 돈육 앞다리(100g)를 1,260원에 구매할 수 있다.

이마트 윤샘이 채소바이어는 “김장 비용이 저렴해지면서 관련 상품을 찾는 고객들도 늘 것으로 기대한다”며 “이번 기회에 고객들이 보다 저렴하게 김장을 할 수 있도록 해남, 고창, 문경 등 산지를 뛰며 행사를 준비했다”고 말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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